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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흥동 옛 시장관사를 아시나요?
- 인천시, 옛 시장관사 기록한 근대건축유산 보고서 발간 -

- 역사적·건축적 가치를 지닌 근대건축물 -

“83년의 역사를 가진 신흥동 옛 시장관사를 아시나요?”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주거사적 가치와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신

흥동 시장관사에 관한 기록 보고서, 신흥동 옛 시장관사 를 발간했

다고 최근 밝혔다. 

일제강점기인 1938년경에 건축된 이 건물은 해방 후 1954년부터 1966

년까지 인천시장관사로 사용되다 1977년 일반인(故이경부 가족)이 매

입해 거주하는 가정주택이 됐다. 

그러나 신흥동 일대의 재개발사업 시행 등 주변 개발에 따라 시장관

사의 훼손과 멸실 우려가 제기됐으며 이에 인천시는 근대문화유산 보

호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관사 매입을 추진하고 2020년 여름 소유

권을 확보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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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흥동 시장관사는 보존과 활용 면에서 역사적·건축적 가치가 충분

한 근대건축물로 평가받아왔다. 1938년 당시 신축한 일본식 가옥의 

형태를 보여주는 주거사적 가치와 과거 관사로 사용된 역사적 상징성

이 있기 때문이다.

매입 후 인천시는 시장관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함께 신흥동 시장

관사에 대한 보고서 발간을 준비했다. 건물의 역사, 실측 자료, 사진 

등 리모델링 이전 기록을 남기고 시 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한 기초자

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. 

이는 인천 근대건축에 대한 학술 ․ 연구 자료로 차후 진행될 관사의 

리모델링 방향 설정과 건물 활용은 물론 화재 등 유사시 건물의 수리 

및 복원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.

보고서는 신흥동 시장관사를 중심으로 신흥동 일대와 시장관사에 대

해 종합적으로 고찰했다. 

관사 건물에 대한 건축적 분석과 조선시대~일제강점기 인천 관아의 

변천을 살펴보고, 신흥동 일대 시가지의 변화를 소개했으며 이해를 

돕기 위해 고지도와 근현대지도, 건축도면 등을 풍부한 관련 자료를 

수록했다. 

또한 시장관사의 매입 직전 실 거주자였던 故이경부 가족의 구술채록

을 담았고, 현 건물의 건축도면과 사진작가가 촬영한 리모델링 전 시

장관사 내·외부 컬러 사진을 실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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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민숙 시 문화유산과장은 “신흥동 시장관사는 송학동 시장관사(현 

인천시민애(愛)집)와 마찬가지로 보존 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”이라

면서 “내년 하반기 재탄생하는 신흥동 시장관사가 율목동-신흥동 지

역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기를 바란다.”고 밝혔다.  

향후 신흥동 시장관사는 내년 하반기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자 

싸리재 탐방로 답사의 거점으로 개방할 예정이다. 그 밖에도 신흥동 

일대와 관사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실,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

및 문화사랑방 등의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. 

한편 신흥동 시장관사는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로 12번길 10(신흥동1

가 19-7, 19-51)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, 토지 면적 496.1㎡, 건물 연

면적 251.46㎡에 지하 1층, 지상 2층 구조의 철근콘크리트·목조 건물

이다. 

일제강점기인 1938년경 지어진 주택으로 해방 후 옛 인천 시장들이 

관사(官舍)로 사용하여‘부윤관사’로 불리기도 했다. 

이 건물이 관사로 쓰인 시기는 1954년부터 1966년까지로, 제6대 김정

렬 시장부터 제12대 윤갑로 시장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제

14대 김해두 시장이 1966년 관사를 송학동(현 인천시민애(愛)집)으로 

이전한 후 이 건물은 일반인(故이경부 가족)이 매입해 거주하는 가정

주택이 됐다. 

<붙임 > 1. 보고서 표지

        2. 신흥동 시장관사 사진(홍승훈 사진작가 촬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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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붙임 1> 보고서 표지

<붙임 2> 신흥동 시장관사 사진(홍승훈 사진작가 촬영)


